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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일차적인 

목적이고 이를 위해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의 문제,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파기(CVID) 

문제, 그리고 비전통적인 생각이나 접근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등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야함을 강조했다. 일본의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군 철수를 희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 진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패널들은 북한 위협을 넘어선 한미동맹의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시각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빅터 차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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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해양 질서 등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핵 위협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은 재난구호, 해적, 마약 등과 같은 비전통안보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함을 강조했다.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소에야 교수는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베넷 박사는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의 전력구조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질의응답 중 방위비분담 협상 전망과 북한과의 대화가 실패할 경우에 대한 

전망과 관련된 질문이 제기되었다. 러셀 연구위원은 미국제일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 위협이 낮아질 경우 (한미 간) 갈등요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베넷 박사는 미군의 지원이 주는 혜택을 언급하며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필요성을 지적했다. 사회자인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방위비분담이 

처음으로 대통령의 어젠다로 격상되어 쉽지 않은 해결과정이 남아 있음을 

우려했다. 소에야 교수와 빅터 차 교수는 미북 간의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옵션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빅터 차 

교수는 같은 이유에서 조기 미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